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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가 있는 직장


16-05-10a
애청자 들께서는 지루한 강의나 훈시를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에 다닐 때 매일 들은 교장 선생님의 지루한 훈시가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수백 번 아니면 수 천 번 들은 훈시중에 한마디도 기억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유머가 없는 지루한 훈시와 강의는 이제 자리를 감춰야 할 때 인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을 위시하여 동양에 여행을 할 때는 주로 한국국적 항공기를 이용합니다. 항공료가 타 국적 항공사에 비교할 때 좀 비씨더라도 한국국적 항공기를 이용합니다. 그런 항공기가 한국국적 이라는 이유 외에는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비행기도 깨끗하고 승무원들도 상냥하며 기내 음식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기내에서 유머가 없다는 점입니다. 긴 여행을 하는 동안 많은 안내 방송을 듣게 되는 데 어쩌면 그렇게도 판에 박은 똑 같은 어조로 방송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내를 여행하면서 미국국적이나 카나다 국적의 항공기를 타면 안내 방송 자체가 재미 있습니다. 요새는 상당히 많은 유머가 직장과 항공업계에 도입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잡지 인쇄를 많이 하는 콰드그래픽스 회사의 콰드리치 사장은 크리스마스 파티에 자신이 광대 옷을 입고 천 여명의 직원들 앞에서 만담과 재치를 부립니다. 한시간 이상의 여흥 시간에 광대 역할을 하는 사장이 사회를 봅니다. 허세와 위신을 부리는 전통적인 사장의 이미지를 바꿔 놓은 것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창설자이고 전 회장이었던 캘러허씨는 휴스튼에서 샌디에고로 향하는 자사의 비행기 외부에 시월드의 유명한 고래인 샤무의 그림을 그려놓고 자신이 역시 광대 의상을 입고 승객을 웃기면서 샌디에고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시월드를 관광하려 가는 승객이 대부분인 기내 승객들은 여행을 처음부터 끝 까지 폭소를 동반하면서 즐겁게 마쳤다고 합니다.

카나다의 서부를 비행하는 웨스트젯트 항공사는 나이가 지긋한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한 수 분 후에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 스피커를 통해에서 나왔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 비행기는 항해 고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기내를 약간 어둡게 하겠습니다. 승무원들이 좀더 곱게 보이기 위해서 입니다.” 그 비행기가 목적지에 착륙을 했습니다. 이 번에는 여 승무원의 목소리가 스피커에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애인 곁을 떠나는 길은 50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를 떠나는 길은 네 곳밖에 없습니다. 내리실 때는  잊은 물건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물건을 놓고 내리시려면 우리들이 갖기를 원하는 물건만을 놓고 내리십시오.” 역시 승객들은 즐겁게 웃으면 내렸습니다.

사우스웨스트의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승무원이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이 비행기는 곧 이륙을 하겠습니다. 좌석벨트를 모두 매 주십시오. 좌석 벨트는 이와 같이 한쪽 끝을 다른 쪽 부분에 끼여 넣으면 됩니다. 이 좌석 벨트를 낄 줄 모르는 분이 계시면 당신은 보호자 없이 밖으로 나오면 안될 분 입이다.  기내 압력이 갑자기 내려가면 마스크가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먼저 당신이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한 사람 이상의 어린아이와 동행을 하는 분은  그 다음으로 제일 좋아 하는 아이에게 먼저 마스크를 착용 시키십시오.” 그 다음에는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돈과 사랑을 시우스웨스트 항공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떤 비행기의 승무원은 착륙 후에 안내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내리실 때 잊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놓고 가시는 물건은 우리 승무원들이 나눠 갖겠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어린이는 제발 놓고 내리지 마십시오.” 델타 항공기의 한 승무원이 승객을 환영한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델타  항공사는 가장 멋진 승무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 비행기에 타지 않았습니다.” 항공기 뿐 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 좀더 유머를 도입하면 일할 맛이 더 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끝
